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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 장르 – 비즈니스 119… 패자부활까지도

한국의 와인다이닝에서 브랜디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병 기준으로 와인을 소비하는 현실에서 실무상 애로가 많고 또 더욱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브랜디를 왜 마시는지 정확한 이유 자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와인도 마시는 이유가 이를테면 실존철학적(?)으로 분명히 확립되어 있지 않는데 브랜디는 일러 무삼하리오.

브랜디의 1인당 적량은 대략 10 내지 20ml 즉, 밑부분이 펑퍼짐한 브랜디잔에 약간 깔릴 정도면 충분한데 네 명이 마신다해도 한병 전체 750ml의 10분의 1도 안되니 남은 병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잔 브랜디 파는 것도 상용화가 안 되었으니 주문받기도 껄그러워서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집에서는 당연히 권해드려야 한다!

더욱이 브랜디는 취하자고 마시는게 아니고 위장정리 겸 술 깨고(?) 진솔하게 담소하자고 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술로 계속 고! 하려고 하는 한국적 코드와는 매치가 잘 안된다. 원래 브랜디는 식사 후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프랑스말로 디제스띠프 즉 소화제로 맛보는 것으로 민감한 사람의 경우 브랜디가 한웅큼 입 속에 들어오자마자 턱 옆 양 쪽 침샘두 군데에서 아이고 불이야! 하고 소방차 호스 물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침이 총알처럼 쏘아져 나오는 분도 계시리라. 또한 브랜디는 식사용 와인 여러 잔으로 심히 알딸딸해져버린 정신을 산뜻하게 돌아오게 해주는 청량제 효과도 있어서 프랑스 파리 사대문 시내 거주 시민의 경우 저녁시간 거의 당연시되는 음주운전을 이열치열 아니 이주치주로써 안전하게 보필해주는 실용적 의미도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와인다이닝에서 브랜디는 모처럼의 맨투맨 독대의 기회를 의미한다. 테이블 식사 와인 때에는 같은 테이블 구성원들과의 우호 분위기 공동보조 의무 때문에 사사로이 얘기를 건넬 수 없다가 호스트에 의해 브랜디 타임이 모처럼 힘겹게 주어진다면 또는 호스트로서 가만히 보니까 주빈이 아직 이쪽 의도대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브랜디 타임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으며 흐흐윽 읍소하는 연기 연출력에 비즈니스 생명을 목숨 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순조로우려면 브랜디 타임 때 장소는 당연히 테이블와인 장소와는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되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베란다, 테라스, 별실, 서재, 정원 어디든지 핵심 타겟 상대방과 단둘이 브랜디잔을 서로 손에 든 상태에서 형님 한번만 살려주소 하고 남들 눈치 안봐도 될 독립된 둘만의 공간에서 패자부활, 기사회생을 도모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도 브랜디는 혼신의 원샷이 아니고 밑부분 약간 깔린 액체를 손바닥 안쪽 따끈따끈한 체열로 감싸 데워 향기를 끓여올려 코로 흠씻흠씻 빨아들여 음미하면서 가끔 혀 앞부분으로 살짝 찍어올리듯 액체를 묻혀올려 입안 전체에 굴려 음미하는 자세를 취하면 허어 이 사람 브랜디를 진짜 알긴 아는 사람이구만 하는 찬탄과 더불어 그 아뢰는 말씀과 인격에 신뢰를 더할 것이다.

브랜디는 와인을 안동소주처럼 증류해 40도에 맞추어 상품화한 것인데 프링스 꼬냑 지방에서 만든 것은 꼬냑이라는 독점 상표를 붙일 수 있다. 추천 아이템으로는 영국 왕실 단독 납품 브랜드인 하인 꼬냑을 1순위로 들고 싶다.

한편 결혼하는 신부의 출생년도에 맞추어 결혼식 피로연 건배용 와인을 몇 병 구하려는 분들에게는 일반 생각의 레드와인보다는 프랑스 알마냑 지방의 꼬냑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주 오래된 레드와인은 실제 마셔보면 상을 찡끄릴 정도로 실망할 것이 뻔하고 피로연 분위기가 오히려 썰렁해질 터이지만 꼬냑은 질적인 문제에 관한 한 실망 이 절대 있을 수 없고 다행이도 알마냑 꼬냑에서는 생산년도 즉 빈티지 고수가 이행되고 라벨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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